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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5고정218  절도

피  고  인 A

검       사 임기웅(기소), 정다완(공판)

변  호  인 변호사 지효준(국선)

판 결 선 고 2025. 12. 3.

주       문

피고인은 무죄.

이       유

1. 공소사실

  피고인은 2025. 3. 20. 09:32경 부산 강서구 B건물 4층 문 앞에서 택배기사가 그곳

에 놓아 둔 피해자 성명불상자(여, 베트남 국적) 소유인 시가 189,000원 상당의 스와로

브스키 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.

2. 판단

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주문한 택배가 피해자 거주지인 2층이 아닌 4층에 오

배송이 되었는데, 이를 피해자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. 

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, 택배기사가 2025. 3. 20. 8:50경 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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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건물 4층에 상품을 배송한 사실, 같은 날 9:30경 피고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4층으

로 올라갔다가 9:32경 내려온 사실, 같은 날 10:40경 건물관리자가 4층으로 올라갔다

가 11:00경 청소용품을 들고 내려온 사실, 피해자가 같은 날 11:48경 택배기사에게 택

배물품이 없다는 연락을 한 사실, 택배기사가 4층에 오배송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

고, 피해자가 같은 날 11:53경 4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.  

   검사는 위와 같이 물품 오배송 이후 피해자가 4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

사이에 4층을 올라간 사람이 피고인 외 1명뿐이고, 피고인 외 1명은 4층에서 내려올 

때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고, 택배상자를 숨겼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, 피고인

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으므로, 그 안에 택배상자를 숨겨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. 

  반면, 피해자는 자신은 빨래 건조를 위하여 빨래 바구니를 들고 4층 옥상에 다녀온 

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. 

   이 사건에서 보건대, 위 4층은 복도와 옥상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는데 복도 부분에 

청소 물품 등 각종 물건이 산재해 있어 택배상자를 숨길 공간이 충분해 보이므로, 4층

에서 내려올 때의 모습만으로 절취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, 또한 피해자가 위 

11:53경 4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빈손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, 당

시 4층에 실제 택배가 없었는지는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, 택배기사가 직접 4층을 가

서 확인한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배송 시점부터 피해자가 4층에 올

라갔다 내려오는 시점까지의 4층 출입자만이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

피해자는 택배기사에게 이웃 외국인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

바 있는데,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실제 물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

체류 발각 등의 우려로 수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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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을 종합하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사실

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

3. 결론

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

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

니한다.

            판사 조실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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